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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9년 일본에서 제정된 󰡔시각장애인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령󰡕 일명 독서배리어프리법

의 제정과정과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 일본에서 독립적인 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추진된 과정을 살펴보며 그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독서복지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은 적용대상을 장애인에게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와 환경개선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독서약자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독서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 다양한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단독 법령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배리어프리, 독서배리어프리, 독서복지, 장애인서비스, 일본공공도서관

ABSTRACT : In 2019, Japan enacted the Reading Barrier-Free Law, also known a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 Reading Environment for the Visually Impaired, as a stand-alone law to ensure that 

everyone can enjoy reading without discrimin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and content 

of Japan’s reading barrier-free law and examines the independent legislation process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Japan to determine its impact and effectiveness.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public libraries in Japan, which play a central role in reading welfare, ar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and draws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Korea. Although Japan’s Barrier-Free 

Law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limit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re is no compulsion to 

improve the environment, resulting in a low participation rate of local governments, it has been 

significant in it has spread awareness of the social role of the reading disadvantaged and the importance 

of reading welf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 the necessity of enacting a separate 

law targeting various reading marginalized groups in Korea in the future.

KEYWORDS : Barrier Free, Reading Barrier Free, Reading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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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얼마 전 EBS에서는 21세기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독서를 강조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다(EBS, 2024). 다큐멘터리에서는 독서가 학습의 기초이자 배움의 중요한 

도구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독서를 기반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관찰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더불어 효과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과 독서 후 활동인 토론 등의 방법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언급하였다. 이처럼 독서

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량임이 강조되고 있다. 

독서능력이 미래의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량이라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독서권리를 지원하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독서관련 정책의 성과

를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 발표되었던 󰡔제3차독서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독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 독서 활성화를 도모하며, 포용적 

독서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수립하는 등 독서와 관련된 사회적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

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제4차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도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독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독서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국외 또한 동일하게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일권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 선진 국가들은 정책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독서진흥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밝혀 내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1년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 ｢학생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연령별 

독서활동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학생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 

수립․추진되면서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한 독서복지는 사회적 약자가 모든 이들과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써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준다

는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독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복지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제기된 신조어로,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최인자, 2020)나 

문화복지의 한 유형으로 간주한 연구(옥현진, 2020)에서와 같이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분분한 상태이다(김현애, 2022, 62). 따라서 신체적 혹은 사회적으로 독서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독서 관련 약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며 그 범주에 따라 그들의 특징이 반영된 

독서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종합적․다면적 사회적 배려와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 정책과 현황

- 131 -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독서복지 수행을 위해 정책과 계획의 정교화와 체계화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서약자에 집중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9년 일본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령󰡕 일명 독서배리어프리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개념과 방향성을 정리하고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차별적인 독서환경을 없애기 위해 독립적인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과정과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 

(2) 일본에서 독립적인 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추진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3) 독서배리어프리법이 제정되고 난 뒤 도서관 현장에서는 어떻게 

환경을 정비하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사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서

복지와 관련하여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보다 세밀

하게 살펴보고, 한국 도서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독서배리어프리의 개념

독서약자의 독서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독서배리어프리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의 독서복지 

정책에서는 독서약자의 범주, 즉 독서활동에 제약이 있는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해 독서 관련 약자의 

개념을 ‘독서소외인’으로 정리하고 있다. 독서소외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통칭하는 것으로(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독서장애인과 비교하여 개념이 확장되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독서소외인에 대한 관련 조사연구가 여전히 부족하며,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독서소외인을 별도의 조사대상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살피고 있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아도 국내에서는 독서소외인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독서약자 중 장애인 집단에 집중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가령, 박찬수(2021)는 독서문화진흥법의 독서소외인의 개념을 인용하며 독서소외인 중 고령층에 집중

하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그 외 연구에서는 독서소외인의 개념보다는 장애아동, 시각장애인, 발달

장애인, 청각장애학생 등의 독서활동을 진단하거나 환경을 검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김수경 외, 2023; 배형일, 최성규, 2010; 안인자, 2012; 이정연, 2022).

한편 배리어프리는 ‘장애물, 장벽(barrier)’이라는 단어와 ‘자유, ~가 없는(free)’이라는 단어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6권 제1호)

- 132 -

합쳐진 용어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정책을 의미한다. 1974년 국제연합

(UN)의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 회의에서 로날드 메이스(Ronald mace)가 발표한 󰡔장애물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 보고서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건물이나 거주환경에서 계단, 층, 문턱 경사로를 없애는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이 생활을 하는 

데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용어이다. 비록 건축학 분야에서 시작된 용어이

지만 최근 들어 배리어프리 영화, 배리어프리 기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과 같이 여러 용어와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떤 것을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되거나 설계되는 광범위한 적용을 의미하고 있다. 

도서관계에서도 배리어프리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는데, 도서관의 책무를 명시한 도서관법 

제43조에서는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배리어프리

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배리어프리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도서관 건축 영역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배리어프리 용어가 등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1년에 출판된 Moss의 

󰡔Planning Barrier Free Libraries󰡕에서도 도서관 설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배리

어프리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가령, 건물 입구와 건물 내부의 다양한 자료실에는 난간(손잡이)을 

설치하여 공간을 이어주고 난간을 따라 점자 설명을 부착하여 자료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그림 1>의 ⓐ), 연석은 모두에게 위험하지만 휠체어를 탄 이들에게는 더욱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여 주출입구(주차장)는 경사로 또는 수평 출입구를 제공해야 

하고(<그림 1>의 ⓑ), 건물 입구는 회전문이 아닌 슬라이딩 도어가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자료실의 구역이나 입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재를 변경해야 함(<그림 1>의 ⓒ)을 언급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도서관 건축의 배리어프리 적용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 점자가 새겨진 난간 ⓑ 주출입구(주차장) 구조 ⓒ 내부의 배리어프리 적용 요소

<그림 1> 도서관 건물에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사례 (Moss, 1981,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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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서관계에서의 배리어프리는 건축과 공간설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책을 읽을 권리라는 

의미의 ‘독서권’은 비장애인에게 생소한 개념이지만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권인 독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눈이 보이고 책을 들 수 있고 책장을 넘길 수 있으며 독서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서점에 자유롭게 사러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이치카와 사오(市川沙央)의 표현처럼 

모든 이들에게 장벽 없이 제공되는 권리가 아니다(市川沙央, 2023, 37). 이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독서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배리어프리가 적용된 대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서권

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로, 가장 정선된 콘텐츠가 담겨있는 

책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물리적․경

제적․사회적․인지적 장애와 상관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정보를 획득

하고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는 권리로, 이러한 독서권은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저시력자, 중․노년층 등의 독서약자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장애

물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독서권을 보장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백원근,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독서배리어프리이다. 

Ⅲ.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 제도의 현황 

1.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 배경 

일본에서는 오랜 시간 약자에 대한 독서권 보장과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해 왔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교과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과 󰡔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 󰡔저작

권법󰡕의 개정이었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법령 및 조약이 어떻게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을 촉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과서배리어프리법은 장애가 있는 아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용 특정도서의 

발행 촉진을 위해 2008년 제정된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보급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동법은 국민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동법에서 지칭하는 교과용 특정도서 등이란 ‘시각 장

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검정교과용 도서를 확대하여 복제한 도서’, 

‘검정교과용 도서를 점자에 의해 복제한 도서’,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의 학습을 위해 

제작된 교재로서 검정교과용 도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제1항).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뒤 일본의 시각장애인 복지단체들은 학습을 위한 교과용 도서뿐 아니라 다양한 독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6권 제1호)

- 134 -

자료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법 제정을 문부과학성

(한국의 교육부)에 요청하게 된다. 이들은 출판사가 누구나 평등하게 활자 도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도서관 내에서 독서배리어프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매체를 확충하고, 국립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

적인 방안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 영향 요인은 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과 이를 계기로 일본 내의 관련 법 정비를 진행한 

것이었다. 2008년 국제연맹에서 발표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은 장애인이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스스로가 선택한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제21조),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보하고(제24조),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양식(형태)을 통해 문화적 창작물을 입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제30조제1항(a)), 장애인

이 도서관 등 문화적 서비스가 행해지는 장소를 이용할 기회를 확보하며(제30조제1항(c)),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이 장애인이 문화적 창작물을 입수하는 기회에 방해가 되거나 차별적인 장벽이 

없도록 할 것(제30조제3항) 등이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국제연맹 조약의 비준을 위해 일본에서는 

법령을 정비하게 되었다. 장애인권리조약의 차별 금지와 관련된 규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차별의 

금지를 규정한 장애인기본법 제4조를 구체화하였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책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을 위한 법률󰡕을 2013년 제정하였다. 

마지막 영향요인은 저작권법의 개정이었다. 2013년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의 시각장애인 

이외에 인쇄물의 판독에 장애가 있는 자의 저작물 이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마라케시조약)이 채택되고 일본에서는 2018년 5월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 확보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권리제한규정(저작권법 제37조제3항)의 적용대상자를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외에도 신체 

부자유 등으로 인해 책과 같은 서적을 혼자서 들어 올리거나 페이지를 넘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어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까지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 중, 그들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자의 

확대뿐 아니라 독서 기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러한 인식을 통해 논의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체계의 강화, 접근

성이 높은 전자서적 판매 촉진 등, 관련 독서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평생학습 지원과 원활한 정보획득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국제적인 추세를 적극 수용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시각장애

인의 개념을 확장하고, 기회균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저작물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독서

환경의 정비 즉 독서배리어프리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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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배리어프리법의 내용적 특성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은 오랜 시간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철폐뿐 아니라 다양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왔다. 이러한 논의는 2019년 독서 환경을 개선

하고자 하는 독서배리어프리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본 절에서는 실제 독서배리어프리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독서배리어프리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독서 환경을 종합적이고 계획

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독서를 통해 활자 문화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제1조)이 있다.

본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독서환경 정비를 필요로 시각장애인 등은 시각장애, 발달장애, 지체

장애, 그 외의 장애로 인해 시각에 의해 표현된 자료(서적, 잡지, 신문 그 외의 간행물을 포함)의 

인식이 어려운 사람(제2조제1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의 저작권법 제37조 제3항에서 언급하

고 있는 청각 또는 시각, 그 외의 장애로 인해 저작물 이용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과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서배리어프리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과 목표를 살펴보면 제3조에서 3가지로 명시

하고 있다. 먼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전자책(DAISY 도서, 음성 읽기 대응 전자책, 

오디오북 등) 등이 독서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및 다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전자책 등의 보급을 촉진하고, 시각장애인의 수

요를 반영해 지속해서 이용이 용이한 도서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

하기 쉬운 도서 및 전자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며, 

셋째,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동법은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하는 개

념)과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해당) 등의 주무 부서와 관련 부서를 명시하

고 재정적인 조치에 관해 기술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천명하고 시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중앙부서뿐 아니라 각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체계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무 부서의 역할은 법령 제7조에 기술되어 있다. 제7조에 따르면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은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독서환경 정비를 위한 정부의 역할

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 방향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기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더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성(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총무성(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 및 기타 관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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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등 기타 관계자의 의견 또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은 지체없이 인터넷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해야 하며,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지방공공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적절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8조)고 적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기본시책은 총 8가지로, 시각장애인 등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제도 정비(제9조),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제10조), 특정도서 및 특정 전자책 

등의 제작 지원(제11조), 접근가능한 전자책 등의 판매 촉진 등(제12조), 외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책 등을 입수하기 위한 환경 정비(제13조), 단말기 등 이에 관한 정보 입수 지원(제14조), 

정보통신기술 습득 지원(제15조), 제작 인력-도서관서비스 인력 양성 등(제17조)이 있다.

3. 독서배리어프리 관련 정책 현황

그렇다면, 독서배리어프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은 현재 어느 정도 수립

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무 부서인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에서는 독서배리어프리 정책의 수행을 위한 협의체를 결성

하고 운영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법령과 종합계획을 

안내하고 도서관이 독서배리어프리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협력 가능한 관련기관을 연결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방향성을 정리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 이외에도 관련 정책을 구체

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었다(厚生労働省, 2025). 

<표 1>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2020~2024년을 기준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개요를 정

리한 것이다(厚生労働省, 文部科学省, 2020). 

기본

방침

1. 장애인용 전자책 등의 보급 및 장애인용 도서의 지속적 제공

∙접근 가능한 전자책(음성낭독 대응 전자책, DAISY 도서, 오디오북, 텍스트 데이터 등)에 대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과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장애인 시설, 도서관 등에서 제작되는 전자책 등을 양대 축으로 하여 그 보급을 

도모한다. 

∙시각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도서(점자도서, 확대도서 등)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접근 가능한 도서, 전자책 등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부속도서관, 학교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접근 가능한 도서 등을 확충한다. 

∙접근 가능한 도서 등을 전국의 시각장애인 등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도서관 간 연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3. 시각장애인 등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배려 

∙독서환경의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등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도서 등을 준비한다.

<표 1> 2020-2024년 제1기 독서배리어프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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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2020~2024년 기본계획에서는 법령이 정한 3가지 기본방침과 8가지의 시책방향

을 바탕으로 향후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기술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독서환경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도서관의 자료 양적 확대와 접근성 강화, 더불어 관련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으

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도서관의 전문 인력 등의 계획적인 양성과 

자질 향상 등을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중요 정책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지방공공단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

고 있을까. 2024년 문부과학성이 독서배리어프리 계획수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文部科学省, 2024).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우 28곳 중 19곳(40.4%), 지정도시(指定都市)

는 20곳 중 3곳(15%), 중핵시(中核市) 62곳 중 11곳(17.7%)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도부현과 같은 큰 단위의 행정구역에서는 이미 독서배리어프리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그 하위 행정단위인 

시책

방향

1. 시각장애인 등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제도 정비 등(제9조 관련)

∙공립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 점자도서관의 접근 가능한 도서 등의 확충

∙각 도서관의 특성 및 지역의 이용자 요구 등에 따라 원활한 이용을 위한 지원 강화

∙시각장애 등 장애가 있는 학생 및 학생 등이 재학 중인 학교의 독서환경 보장 

∙공공도서관 등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강화

2.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제10조 관련)

∙접근 가능한 도서 등의 통합 검색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홍보

∙국립국회도서관과 사피에도서관의 서비스 홍보,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체계 등 검토

∙사피에도서관 회원 가입 촉진 등 사피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 추진

3. 특정 도서-특정 전자책 등의 제작 지원(제11조 관련)

∙사피에도서관의 제작 절차 및 사양 기준 작성 지원 

∙특정 도서-특정 전자책 등(=저작권법 제37조에 의해 제작되는 장애인용 도서-전자책 등)의 제작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한 제작 효율화

∙제작자에게 전자적 기록물 제공에 관한 과제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출판 관계자와의 논의의 장을 마련

4. 접근 가능한 전자책 등의 판매 촉진 등(제12조 관련)

∙ICT기술 등의 진보를 적절히 반영한 표준 등의 보급 촉진

∙접근 가능한 전자책 등의 판매 등에 관한 저작권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도서 구매자에 대한 전자적 기록 제공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출판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 마련

∙민간 전자책 서비스의 도서관 도입 지원

5. 외국에서 접근 가능한 전자책 등을 입수할 수 있는 환경 정비(제13조 관련)

∙수용-제공기관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한 원활한 입수 및 외국에 대한 제공 촉진

6. 단말기 및 이에 관한 정보 입수 지원, ICT습득 지원(제14조, 제15조 관련)

∙점자도서관 등과 ICT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한 단말기기 등 정보 접근 지원

∙점자도서관과 공립도서관의 연계로 사피에도서관 등 ICT를 활용한 이용방법에 대한 상담 및 습득 지원, 단말기 

대여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단말기 등의 혜택 실시

7. 접근 가능한 전자책 등 - 단말기 등에 관한 첨단기술 등의 연구개발 촉진 진전 등(제16조 관련)

∙연구개발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개발 성과 확산

8. 제작 인력-도서관 서비스 인력 양성 등(제17조관련)

∙사서, 사서교사-학교사서, 직원 등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수 등 실시

∙점역자-음역자, 접근 가능한 전자 데이터 제작자 등 계획적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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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시와 중핵시의 경우 각각 30%, 58.1%였으며, 해당 단위에서는 향후에도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독서배리어프리법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공단체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수립 완료 19 (40.4%) 3(15.0%) 11(17.7%)

수립 중 28 (59.6%) 11(55.0%) 15(24.2%)

수립할 예정 없음 0 6(30%) 36(58.1%)

총합 47 20 62

* 일본의 행정체계로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정도시(指定都市)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 중핵시(中核市)는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정됨

<표 2> 지방공공단체의 독서배리어프리 계획 수립 현황

Ⅳ. 일본 공공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법 적용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서배리어프리법은 장애인서비스의 또 다른 형태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독서배리어프리법 제정 전후의 일본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간략한 흐름을 살펴보고, 법령 제정 후 도서관 현장에서는 어떠한 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역사

일본 도서관계에서 공식적으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33년 

5월 개최된 제28회 전국 도서관대회부터였다. 이후 1974년 제60회 전국 도서관대회를 계기로 이

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분과가 만들어지고, 1978년에는 일본도서관협회 산하에 장애인서비스위

원회가 설치되어 관련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은 노멀라이제이션(공생) 

사상의 확산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였다(野口武悟, 2024). 장애의 사

회적 모델이란 영국에서 태동한 것으로 장애를 개인의 병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간주하는 

의료적 모델을 탈피하여 장애의 원인이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적 구조에 있다고 보는 급진적 모델

이다. 이 모델은 장애가 개인의 손상 때문이라는 당대의 지배적인 시각을 배척하고 장애의 원인이 

사회구조에 있고, 그 해결 방안도 치료나 재활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변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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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의 철폐에 있다고 간주하였다(이주화, 2021). 즉, 장애를 개개인의 상태나 특성 차원에서만 

파악하여 개인적 극복 과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관점에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장벽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모델이다. 이를 계기로 도서관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로부터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으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외의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입원환자나 시설 입소자 등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벽(배리어)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ICT의 보급과 활용도 장애인서비스의 변화를 이끌었다. 1988년 일본의 IBM에서는 컴퓨터 점역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으며, 이어서 2010년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사피에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사피에도서관은 전국의 점자도서관이 제작하는 점자와 DAISY의 검색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라면 

데이터를 스토리밍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일본

점자도서관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전국시각장애인 정보제공시설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는 국립국회도서관에서도 전국의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작한 점자와 DAISY 등의 자료를 수집

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전용 데이터수집 및 송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サピエ홈페이지, 2025). 

2000년 이후부터는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조약과 법률이 잇따라 정비되었다(野口武悟, 植村八

潮, 2021). 2013년 6월에는 도서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등에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와 서비

스 제공을 의무화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었다. 장애인차

별해소법 시행을 앞둔 2015년 12월 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 

해소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日本図書館協会, 2015). 전국의 모든 도서관과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 이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환경정비와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보급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 1월 독서배리어프리법이 공표되면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확장되었으며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정교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2. 독서배리어프리법 이후 장애인서비스의 변화

2021년 일본 전국공공도서관협회는 독서배리어프리법이 제정되고 난 뒤 도서관에서 관련 시설과 

서비스가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390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서비스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2). 해당 조사에서는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기본 체제(직원, 위원, 예산 등), 자료의 소장 및 자관 제작 현황, 장애인서비스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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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 현황, 설비․기기․지원 용품, 도서관의 웹사이트 운영 현황, 홍보방법, 점자도서관과의 

협력 유무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조사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점을 논의한 2022년 분석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3)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2021년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자료소장 현황, 독서 및 정보획득을 위한 기기 등의 설치 

유무,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운영 내용 및 이용 현황, 전담 인력과 예산 등의 결과를 정리하여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2017년에 이루어진 국회도서관의 주도의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 조사(日本国立国会図書館, 2018)와 비교가능한 경우는 각각의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

으며, 2022년의 분석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였다. 

먼저, 자료소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3>을 살펴보면 2017년도 국회도서관 주최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장애인서비스에 활용되는 자료의 소장 도서관수와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장자료 수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자료형태

2021년 전국공공도서관협회조사

응답관수=1,390

2017년 국회도서관조사

응답관수=1,147

도서관

수
소장률

전체 

소장자료 

수

평균 

소장수
도서관수 소장률

전체 

소장자료 

수

평균 

소장수

점자자료․점자그림책

(책자)
1,030 74.1% 234,020 259 740 64.2% 155,321 210

음성DAISY 361 26.0% 121,577 367 306 26.6% 94,028 307

멀티미디어DAISY 297 21.4% 25,687 93 177 15.4% 10,427 59

대활자본(시판) 1,280 92.1% 1,613091 1,339 982 85.2% 712,396 725

LL북스 921 66.3% 16,316 20 363 31.5% 3,664 10

*2022년 공공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에 관한 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3, 21).

<표 3>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자료소장 현황

특히, LL북스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L북스의 “LL”은 스웨덴어 

Lättläst의 약어로 ‘부드럽게 읽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간단한 내용을 사진이나 그림을 

중심으로 부드러운 어휘나 문법을 사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지적 장애 등에 의해 언어 이해가 곤란한 

이용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을 의미한다(日本国立国会図書館SEARCH). 이러한 

자료의 증가는 독서활동 배려 대상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지체장애, 그 외의 장애로 

인해 시각을 중심으로 표현된 자료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제2조제1항)으로 확장하려 

한 독서배리어프리법의 방향성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독서 및 정보획득을 위한 기기 등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017년 국회도서관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확대경, 돋보기’ 외 대부분의 기기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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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DAISY자료가 다양화되면서 ‘음성DAISY재생기’의 설치률은 

1.1%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1년 조사에서 항목을 추가한 ‘멀티미디어DAISY를 재생하기 위한 

태블릿․PC’를 설치한 도서관은 14.0%(194관)로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는 DAISY 재생을 위한 

기기를 설치한 도서관은 증가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DAISY제작을 위한 음성

DAISY편집 소프트웨어는 2.3% 감소, 멀티미디어DAISY편집 소프트웨어는 0.3% 증가해 큰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기기 형태

2021년 

전국공공도서관협회조사

응답관수=1,390

2017년 

국회도서관조사

응답관수=1,147

기기․지원도구 도서관 수(관) 설치 비율(%) 도서관 수(관) 설치 비율(%)

확대경, 돋보기 1,334 96.0 824 71.8

독서확대기 769 55.3 621 54.1

음성DAISY재생기 440 31.7 376 32.8

멀티미디어DAISY재생을 위한 

태블릿, 컴퓨터
194 14.0 - -

음성독서기 208 15.0 182 15.9

읽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152 10.9 143 12.5

점자단말기 47 3.4 38 3.3

점역소프트웨어 122 8.8 130 11.3

점자프린터 149 10.7 163 14.2

음성DAISY편집소프트웨어 163 11.7 161 14.0

멀티미디어 DAISY편집소프트웨어 44 3.2 33 2.9

디지털녹음기 156 11.2 156 13.6

CD복사기 186 13.4 163 14.2

자동페이지 넘기는 기계 5 0.4 - -

* 2021년 공공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2, 63), 2022년 공공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에 관한 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3, 60)를 참조하여 편집함.

<표 4> 장애인의 독서 및 정보획득을 위한 기기 설치 현황

다음으로 관련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조사 결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의 실태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가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특별지원학교․학급에 대한 서비스의 운영 비율이 43.4%(604개 관)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 실적 

또한 77.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운영 실적은 낮지만 이용 실적이 높은 서비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택배서비스의 경우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19.6%였지만 이용 실적이 75.4%

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설, 입원, 교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용자의 요구조사를 시행하여 현재의 서비스를 점검하

고 향후 확장 및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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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목

서비스 운영 실적 도서관의 이용 실적

도서관 

수(관)

운영 

비율(%)

도서관 

수(관)

운영도서관 

상대 비율(%)

전체 도서관 

상대비율(%)

대면낭독서비스 475 34.2 142 29.9 10.2

점자․녹음자료의 우편대출 307 22.1 307 100.0 22.1

일반자료의 우편대출 364 26.2 191 52.5 13.7

직원에 의한 택배서비스 273 19.6 206 75.4 14.8

시설(장애인․고령자시설 등)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
592 42.6 483 81.6 34.7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122 8.8 61 50.0 4.4

수형자등의 교정시설에 대한 서비스 34 2.4 16 47.0 1.1

특별지원학교․학급 등의 서비스 604 43.4 468 77.5 33.7

*운영 도서관 이용 실적은 서비스 운영 실체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조사한 비율임

2021년 공공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2, 29-41)를 참조하여 편집함.

<표 5> 장애인서비스 운영 및 이용 현황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유 응답의 문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2, 73-78). 자유 응답 문항에서는 독서배리어프리 

관련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476개의 자유 응답 중 170개의 응답(35.7%)에서 이용자의 요구분석(홍보 포함)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현장의 사서들은 폭넓은 이용자층을 대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서비스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며, 향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의 문제로는 예산 부족(158개 관, 33.2%), 전담 인력의 배치(156개 관, 32.8%), 

도서관협력인력․자원봉사자 확보(41개 관, 8.6%), 직원의 전문성 강화(171개 관, 35.9%), 시설․

설비․기기 부족(104개 관, 21.8%), 자치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9개 관, 10.3%), 장서(출판사업 

등을 포함) 확충(64개 관, 13.4%) 등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 사서들의 지적은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이 

전체의 30.8%(428관)이며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이 57.9%(805관)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와도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전문가 단체도 체계적

인 지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3. 공공도서관의 적용 사례 및 운영 방안

본 절에서는 일본공공도서관협회가 발행한 분석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会, 202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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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등의 독서배리어프리 컨소시엄(学校図書館等における読書バリアフリーコンソー

シアム)의 참조사례 및 관련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를 추출하여 그 중 타 도서관과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4개의 도서관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성과보고서, 사례집

과 신문기사를 참조하되, 해당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확보하였다. 더불어, 단위도서관이 향후 

독서배리어프리를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수행하여 할 것인지에 대해 제

시하고 있는 일본도서관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본공공도서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독서배리

어프리의 방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가. 공공도서관 적용 사례 

(1) 히라카타시립도서관(枚方市立図書館홈페이지; 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会, 2023, 104-105)

오사카에 위치한 히라카타시립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7개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앙도서관 5층에 ‘배리어프리독서지원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배리어프리 독서지원담당 

사서인 시각장애인 1명, 청각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과 장애인서비스 전문 직원 1명, 비정규직 

1명으로 총 5인이 전담으로 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담당 직원들은 전담지원실에 배치되어 장애

인을 위한 적극적인 요구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서비스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① 청각장애인을 위한 만화코너 

히라카타시립도서관은 1995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로 만화책을 수집하고 대출하는 

특색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도서관에서는 청각장애인과의 교류회를 개최하였는데 ‘문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만화는 내용을 이미지화하기 쉬워서 이해하기 좋다. 하지만 도서관에는 만화가 없고,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이 없는 것이 아쉽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만화책을 

수집하게 되었다. 개인차는 있지만, 특히 어린 시절 청력을 잃은 청각장애인들은 정보를 얻는 수단이 

시각으로 한정되고 대화도 수화이기 때문에 문장 이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화책은 그림과 글이 함께 제공되어 유익한 정보 제공의 수단이 되고 있다. 

②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용 안내 영상 제작

대출․반납․예약 방법 등 구체적인 도서관 이용 방법을 직접 질문하기 힘든 장애인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도서관의 담당 직원이 직접 수화와 자막 등을 활용하여 촬영과 편집을 진행한 영상을 

제작하여 배치하고 있다. 이용 안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도서관 이용법 등 최근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추가하여 개정판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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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화 북토크 진행

시사 문제나 사회문제, 옛이야기 등 특정 주제에 대해 간단한 해설과 관련 도서를 안내하고 

신착 도서나 영상자료(DVD) 소개는 프로그램이다. 직원 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수화로만 진행

한다. 연 3회 정도 개최하고 있어, 들리지 않는 시민들이 도서관이나 책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속

해서 지원하고 있다. 

④ 수화로 즐기는 스토리텔링 운영

청각장애인 엄마가 장애가 없는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희망하면서 시행하게 

되었다. 청각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 개최

하고 있다. 어린이 플로어 담당 직원은 수화와 목소리로, 청각장애인 사서가 담당할 때는 수화로 

읽어주고 다른 직원이 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⑤ 수화 및 일본어 자막이 있는 영상자료 수집 및 상영회 개최

청각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내용을 수화로 설명하는 DVD를 찾은 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화

로 설명하는 DVD를 적극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또한 연1회 배리어프리 영화상영회를 개최하고 있다. 

⑥ 간담회 및 전시회 개최

일상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애인에게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12월에는 점자 도서, 멀티미디어 DAISY, LL북등 독서가 곤란한 분의 독서를 돕는 

자료를 전시하는 행사 등을 진행하였고 2025년 1월에는 “독서배리어프리 강연회~ 독서를 포기

하지 말아주세요!~ 장애나 질병으로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없게 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배리어프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2) 오사카도서관(大阪府立中央図書館홈페이지; 全国公共図書館協会, 2022, 106-108)

오사카도서관은 별도의 장애인지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임 사서 4명, 비정규직 직원 2명으로 

총 6명이 전담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온라인 대면 낭독 서비스와 청각장애인 특수학교로 방문 

수화 스토리텔링 교실을 운영 등이 있다.

① 온라인 대면 낭독 서비스

온라인 대면 낭독 서비스는 낭독자는 도서관에서 이용자는 자택에서 앱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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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다. 낭독하기 전 이용자에게 전화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음질과 사용이 편리한 앱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020년도에 개시하였으며 2021년도 2개월간의 도서관 휴관에도 불구하고 이

용자가 224명, 누적 낭독 시간이 572시간에 이르는 등 도서관의 대표적 서비스로 정착되었다. 

② 출장 수화 스토리텔링 교실

모든 어린이가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오사카부 지역에 위치한 3개의 청각

장애인 특수학교와 연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 중 1개 학교에서 수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교실에 

대한 요구가 있어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출장교실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으며 학교의 요구에 따라 국어 단원에서 배우는 서커스와 관련된 북토크와 󰡔서커스의 사자󰡕를 

읽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되, 대형 디스플레이로 그림책을 표시하고 그 옆에서 수화를 하는 방식이었

다. 참가한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학교와 합의하여 주기적인 출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3) 스이타시립도서관(吹田市立図書館홈페이지; 学校図書館等における読書バリアフリーコ

ンソーシアム홈페이지)

오사카에 위치한 스이타시립도서관은 2023년, 시각장애인 및 그 외 독서와 도서관이용이 곤란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2023~2027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도서관이 

수립한 계획을 살펴보면, 접근하기 쉬운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자료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육성하고, 이용하기 쉬운 시설, 설비, 서비스를 충실히 운영하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체험 활동

지역의 특수학교와 연계하여 도서관 관내정리일(휴관일) 도서관체험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학

생들은 대출방법을 배우고, 멀티미디어DAISY 및 LL북을 활용해보고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

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서관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향후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② 북스타트 사업과의 연계

기존 진행되고 있는 북스타트 사업에 점자그림책을 추가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수화로 읽어주는 

그림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③ 맞춤형 도서관 안내

도서관을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과 독서약자를 위해 쉬운 언어를 사용한 LL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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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작성하여 안내하고 있다. 또한 “유니버설 코너”, “알기 쉬운 책 코너”를 만들어 점자본, 

DAISY도서 등을 배치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4) 도시마구립중앙도서관(豊島区立図書館홈페이지; 教育家庭新聞, 2024)

도쿄에 위치한 도시마구립중앙도서관은 타깃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서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상시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가의 이름은 <그림 2>와 같이 “사과의 선반”으로 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공간이다. 사과의 선반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이를 위해 접근이 

쉬운 책을 모아놓은 코너를 일컫는 말로 장애인을 위한 코너라는 표현 대신 활용되고 있다. 도시

마구립중앙도서관의 서가는 유아도 닿는 높이로 만들어져 있으며, LL북, 수화의 책, 천의 그림책

(대․중․소), 만져서 즐기는 책, 큰 문자의 책, 멀티미디어 DAISY도서, 이야기․동요CD, 다양

성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 갖추어져 있다. 선반 위 쪽으로는 독서배리어프리에 관련한 팜플렛, 리딩 

트래커 등과 배리어프리 도서에 대한 안내문을 전시하고, 보호자용으로 ｢다양한 배움의 시트｣를 

준비하여 구의 교육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예상을 넘는 대출과 장애인의 도서

관 방문으로 서가의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림 2> 도지마구립중앙도서관의 사과의 선반
(豊島区立図書館홈페이지)

나. 공공도서관 운영 방안 

본 절에서는 일본의 도서관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단위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 서비스의 운영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도서관협회 산하 장애인서비스 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의 규모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장애인

서비스) 평가지:공공도서관편󰡕을 작성․배포하여(日本図書館協会, 2023) 단위 도서관의 구체적

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을 ① 도도부현립도서관, 

② 지정도시․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 도서관, ③ 인구 2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지자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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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구 5만 명 이상 20만 명 미만의 자치단체 도서관, ⑤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자체 도서관, ⑥ 사립 

도서관으로 나누어,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달성 목표를 정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15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직원체제, 예산, 직원의 연수, 지원․신고․회원등록, 

이용등록, 설비․관내 안내, 독서․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기, 소장자료, 자료 제작, 운영되어야 

할 장애인서비스, PR․이용안내, 행사․집회활동, 장애인서비스에 관련된 도서관 협력자․자원

봉사자, 도도부현립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시구정촌립도서관․학교도서관의 지원, 공공

도서관상호간 타관종, 타기관과의 협력이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비스 실태에서 살펴보

았던 항목이었던 직원체제와 독서․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기, 소장자료,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평가지를 확인해보았다. 

1. 직원체계 ① ② ③ ④ ⑤ ⑥

1-1 사무분장에 장애인 서비스를 포함 A A A A A B

1-2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배치 A A A B B B

1-3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 배치 A A A A A B

1-4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배치 A A B B B C

1-5 장애인서비스이외를 담당하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배치 A A A A B C

1-6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직원 배치 A A A B B B

1-7 수화가 가능한 직원 배치 A A A B B B

1-8 녹음자료제작의 기초적인 스킬이 있는 직원 배치 A A A B B C

1-9 대면낭독이 가능한 직원 배치 A A A B B B

1-10 독서지원기기등의 설명이 가능한 직원 배치 A A A A A B

7. 독서지원,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기 ① ② ③ ④ ⑤ ⑥

7-1 거치형 독서확대기 A A A A A A

7-2 휴대형 독서확대기 A B B B B B

7-3 탁상형 DAISY재생기 A A A A A B

7-4 휴대형 DAISY재생기 A B B B B C

7-5 음성독서기 A A A B B C

7-6 점자판독기 A A A B B C

7-7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소프트웨어

(1) 스크린 리더(화면 읽기 소프트웨어) A A A B B C

(2) 대면확대소프트웨어 A B B B C C

(3) 음성브라우저 A A A B B C

(4) 독서전용소프트웨어 A A A B B C

(5) 활자OCR소프트웨어 A A A B B C

(6) 점역소프트웨어 A A A B B C

(7) 자동점역소프트웨어 A A A B B C

7-8 상체장애인용 PC 조작을 보조하는 장치 및 PC지원 소프트웨어 A B B B B C

7-9 점자프린터 A A B B C C

7-10 확대경과 돋보기 A A A A A A

7-11 웨어러블 안경 B C C C C C

7-12 리딩 트랙커 A A A A A A

<표 6>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평가지의 예시(日本図書館協会,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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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독서대 A A A B B C

7-14 페이지 넘기는 기계 B C C C C C

7-15 독서지원용 태블릿 A A A B B B

7-16 필담기 A A A A A A

7-17 커뮤니케이션 보드 A A A A A B

7-18 입체프린터 (3D프린터) B C C C C C

7-19 스마트폰거치대, 태블릿 거치대 B C C C C C

7-20 전자 루페 A A A B B B

7-21 점자기계 A A A A B B

7-22 점자입력기 B B B B C C

7-23 표면 작도기(레이즈 라이터) B B B B C C

7-24 탁상 등 A A A B B B

8. 소장자료 ① ② ③ ④ ⑤ ⑥

8-1 녹음자료(음성 DAISY테이프) A A A A A B

8-2 녹음자료(낭독CD, 낭독 테이프, 오디오북 등) A A A A A B

8-3 점자자료(책자) A A A A A B

8-4 점자자료(데이터) A A B B B C

8-5 멀티미디어 DAISY A A A A A B

8-6 텍스트DAISY B B B B B C

8-7 일반텍스트 A A B B B C

8-8 기타 접근가능한 전자책 A A B B C C

8-9 대활자본 A A A A A B

8-10 확대사본 B B B B C C

8-11 점자가 있는 그림책 A A A B B B

8-12 만지는 그림책 A A A B B B

8-13 천으로 만든 그림책 A A A B B B

8-14 기타 배리어프리그림책(수화 포함 등) A A B B C C

8-15 LL북 A A A A A B

8-16 자막․수화DVD A A A B B C

8-17 음성 해설이 있는 DVD A A A B B C

10. 추천 장애인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10-1 대면낭독서비스 A A A A A A

10-2 독서지원기기의 제공 A A A A A B

10-3 일반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A A A A B B

10-4 시청각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A A A A B B

10-5 점자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A A A A A B

10-6 녹음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A A A A B B

10-7 저작권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 복제된 장애인서비스용 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A A A A B B

10-8 접근 가능한 전자책 배달 서비스 B B B B C C

10-9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제공 A A B B C C

10-10 접근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A A B B C C

10-11 접근 가능한 웹OPAC제공 A A A A A B

10-12 접근 가능한 관내OPAC제공 A A A B B C

10-13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A A A B B C

10-14 입원 환자를 위한 서비스 A A A B B C

10-15 특별 지원 학교․학급에 대한 서비스 A A A A B C

10-16 방문시 합리적 배려 제공 A A A A A A

10-17 기기 사용법 등 개별 지원 실시 A A A A A A

A: 반드시 이행해야 함,  B: 이행해야 함,  C: 가능하면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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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중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도서관이라면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서비스의 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지원체계 부분에서는 “사무분장에 장애인서비스가 포함”, “장애인서비스를 담당

하는 직원 배치”, “독서지원기기 등의 설명이 가능한 직원 배치”였으며, 독서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하는 기기 부분에서는 “거치형 독서확대기”, “탁상형 DAISY재생기”, “확대경과 돋보기”, “리딩

트랙커”, “필담기”가 있었다. 소장자료 부분에서는 “녹음자료”, “점자자료”, “멀티미디어DAISY”, 

“대활자본”, “LL북”이 있었으며, 운영되어야 할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는 “대면낭독서비스”, 

“독서지원기기의 제공”, “점자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접근 가능한 웹OPAC제공”, 

“방문시 합리적 배려 제공”, “기기사용법 등 개별 지원실시”가 있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단위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 서비스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도서관별로 규모 및 역할에 따라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의 근거자료와 당위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독서약자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 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령󰡕 일명 독서배리어프리법을 중심으로 제정 배경과 내용적 특징, 

이와 관련한 종합계획 등을 분석하고, 일본의 공공도서관에서 독서배리어프리법과 관련 정책이 

적용된 공공도서관 우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물론 국내에서도 독서배리어프리의 대표적 적용 

대상인 장애인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유관 법률들이 제정되어 적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약자와 관련한 직접적 법률을 제정한 일본의 사례는 국내 도서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일본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독서복지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에서는 2019년 독서배리어프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온 반면, 본 법령을 통해 일본 도서관계에서는 독서배리어프리

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을 시각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그 외의 장애로 인해 시각에 의해 표현된 

자료(서적, 잡지, 신문 그 외의 간행물을 포함)의 인식이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2016년 한국에서는 󰡔독서문화진흥법󰡕에서 독서약자의 

개념을 독서소외인으로 명명하고, 독서복지의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노령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까지로 확장함으로써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에서 규정한 독서약자의 범위보다 광

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독서복지 정책의 적용대상이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에서는 독서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각 주체의 사회적 역할을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6권 제1호)

- 150 -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독서배리어프리 적용대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협의회를 조직하여 계획을 실천하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독서문화진흥법󰡕
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각 지자체

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전반적

인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며 독서약자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법률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은 제정 목적 자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약자의 독서환경을 진흥시키고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독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반면, 한국의 독서문화진흥법의 

목적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관련법이 독서소외인의 범주를 확장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각 주체의 역할 규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서관 현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독서배리어프리법에 따르면 독서

배리어프리 정책을 실천하고 보급하는 중요 기관으로 도서관에 주목하고, 장서, 시설, 기기, 서비스, 

인력, 홍보 등의 실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장서 및 기기를 확충하는 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인력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중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처럼 독서소외인을 위한 단독 법률, 혹은 독서소외인에 초점이 

맞춰진 법률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독서소외인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각각의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일부 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제21조의2)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도서관법󰡕에서도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제6조)에서 장애인서비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하나의 통일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독서활동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측면의 모든 장애를 없애기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서약자와 독서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독립된 혹은 초점이 집중된 법령이 한국에서도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독서소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일본 공공도서관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아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별도의 지원실을 마련

하여 독서소외인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일본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독서배리어프리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었지

만,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장애가 없는 아이와 함께 스토리텔링을 즐기고 싶다는 요구에 맞추어 

수화와 소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실,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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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온라인 대면 낭독 서비스, 수화로 만들어진 영상을 희망하는 이용자를 위해 수화가 첨부되어 

있는 영상물의 구입 및 제작서비스, 청각장애인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이루어진 방문 북토크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가 기획되고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도 최근 BF인증제도를 도입한 도서관들이 속속히 등장하여 신체적 약자를 위한 도서관 동선을 

설계하고 누구나 불편함 없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설적 측면의 지원 이외에 콘텐츠와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독서배리어프리의 논의와 실천이 부

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독서복지와 관련된 단독 법령 혹은 초점을 맞춘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독서약자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도서관의 중요 기능으로 자리잡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라 할 수 있다. 비록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이 나이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한 다양한 독서

약자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제정된 의도와 달리 시각장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운영되고, 규정에 

강제성이 없으며,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방안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점이 

존재하지만, 독서약자의 범주를 확장하고 약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갖췄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시도이자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가 

한국의 독서약자를 위한 법률적 필요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구성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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